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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자치협력관이 7월 25일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홋카이도청을 방문해 국제국장과 간담을 나누었습니다 .

국제국장은 홋카이도가 한국의 4지역과 교류 협정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해 이웃 국가인 만큼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치협력관도그의견에동의하며특히지자체간의교류가국

가 간 교류로 이어지기에 홋카이도의 관광산업을 국내 지자체가 배우는

등지자체간교류를활발히해나가고싶다고말했습니다.  

도청을 방문한 뒤에는 저녁에 지자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 이 교류회에는 홋카이도청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삿포로시 , 아사히카와시 , 홋카이도

국제교류협력종합센터, 삿포로 국제플라자에서도 참가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단체들은 상호 방문, 청소년교류, 축제 교류 등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의견교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구청장이 7월 5일 홋카이도를 방문해 국제국장과

간담을 나눴습니다 . 동래구는 홋카이도와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유명한 온천지로 부구청장은 홋카이도의 지자체와 온천

교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제국장은 추후 상세히 협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기초자체단체 간 협력해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수호랑

한국을 대표하는

백호! 이름에는올

림픽 참가자 모두

를 보호한다는 뜻

이 담겨있다.

반다비

강원도를 대표하는

반달가슴곰!

의지와 용기를 상징

한다.

7월 13일 홋카이도청에서 실시한 제2회 한국문화

체험강좌 '아리랑을 불러보자 '에서는 문교류원이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소개하고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다음

문화체험강좌는 9월 21일 '추석 윷놀이 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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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JENESYS의 일환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 이번 방문단은 평창올림픽에서 일본어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로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홋카이도 각지를 시찰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등

홋카이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국했습니다. 

8월 4일 오후에는 홋카이도청을

찾아 국제국장과 홋카이도국제

교류협력종합센터의 부회장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문지선

국제교류원의 홋카이도 소개와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7일 오전에는 삿포로 국제플라자에서 스포츠 자원봉사자와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그룹별로 나눠서 한

의견교환에서 대학생들은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분들께 조언을 받고 질문을 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영: 홋카이도에

처음 왔는데 자연이 풍부

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자연

을 보존하면서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정은: 요사코이 축제

를 처음 봤는데 신기했다. 

이렇게 모두가 지역 문화를

꾸준히 살리려는 모습을 본받

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이랑: 풍부한

자연환경이

정말 좋고 홋카이도

사람들도 친절

하다. 

지윤:

오타루운하, 

오르골당이

기억에 남는다. 

재영: 홈스테이 가족과

홋카이도신궁, 모이와산을

갔는데 경치가 좋았다.

진건: 홈스테이

가족이 정말 친절

했다. 삿포로 맥주

박물관이 재미있었다.

재연: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되었다. 

7월 22일 삿포로 한국교육원에서 어린이

토요학교가 열렸습니다. 문 교류원이 한국의

악 기 를 소 개 하 고 함 께 미 니 장 구 를

만들었습니다. 홋카이도대학의 사물놀이팀이

와서 실제로 장구를 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외 태극기 색칠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